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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아공, 경기침체로 제노포비아(외국인 혐오)1) 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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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5년 5월 22일

■ 지난달(2015년 4월) 남아공 항구도시 더반에서 시작된 외국인 혐오 폭력사태로 인

해 최소 7명 이상이 사망하고 5천여 명이 집을 잃은 가운데 남아공 정부의 미온적

인 대처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음.

 -AFP통신(2015.5.12)에 따르면, 남아공 정부는 지난 4월 초 발생한 제노포비아 폭력사태를 

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불법이주자 일제 단속을 통해 1,000여 

명을 체포하여 제노포비아 확산을 고의로 조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. 

ㅇ 이미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

항의하여 남아공 주재 자국 대사 및 외교관들을 소환 조치하였고 양 정부 간 비

난성명이 연이어 발표되는 등 외교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.  

■ 남아공의 제노포비아 확산 현상은 남아공의 구조적인 실업과 경기침체와 깊은 연관

성이 있다고 판단됨. 

1) 낯선 것, 이방인이라는 뜻의 ‘제노(xeno)’와 싫어한다, 기피한다는 뜻의 ‘포비아(phobia)'를 합쳐 만든 
말로 외국인 혐오증으로 해석됨. (출처: 박문각 시사상식사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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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1. 남아공의 산업구조

(단위: %)

그림 1. 남아공 공식 실업률 추이

(단위: %)

구분 2008 2012
농수산업 3.0 2.5
- 동 산업 내 수산업 비중 0.1 0.1
광업 9.7 9.6
- 동내 석유산업 비중 - -
제조업 16.8 12.1
전기가스, 수력 2.3 3.0
건설 3.6 3.7
유통, 호텔, 요식업 13.4 16.2
- 동 산업 내 호텔, 요식업 

비중
1.1 1.0

운송, 통신 9.4 9.1
금융, 부동산, 기업서비스 21.6 21.2
공공행정 5.3 5.7
기타 15.0 16.9
총계 100.0 100.0

자료: AfDB(2015),

http://www.africaneconomicoutlook.org/fileadmi

n/uploads/aeo/2014/PDF/CN_Long_EN/Afri

que_du_Sud_EN.pdf(검색일: 2015.5.21)

자료: Trading economics,

http://www.tradingeconomics.com/south-africa/unemplo

yment-rate (검색일: 2015.5.21)

 -남아공은 1차 산업 위주의 경제에서 2,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만성적

인 실업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,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 

근로자에 대한 혐오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. 

ㅇ 이미 남아공에서는 2008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폭력사태로 60여 명이 사망한 

바 있고, 이번 더반에서 시작된 폭력사태도 남아공 최대 부족인 줄루족 왕의 외

국인 혐오조장 발언에서 촉발되었음. 

ㅇ 외국인 혐오 현상은 짐바브웨·말라위·모잠비크 등 주변국의 이주 흑인들이 값

싼 노동력을 통해 남아공 흑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불만에서 시작되고 

있음. 실제로 이들 이주민들은 과거 남아공 흑인들이 종사하던 소위 3D 직종의 

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0%에 달하는 50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

남아공에 거주하고 있음. 

■ 제노포비아 확산은 남아공 정부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경제 실정에 따른 정부에 대

한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나 장기적으로 남아공 경제

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. 

-이번 폭력사태에 따라 말라위, 짐바브웨, 나이지리아 등은 자국민 송환조치, 남아공 제품 

불매운동, 남아공 기업 운영중단 통보 등의 보복조치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아프

리카 지역 내 반남아공 정서가 확대되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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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이번 폭력사태는 흑인거주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그 여파는 백인 외국인 커

뮤니티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. 

ㅇ 영국과 미국인 현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남아공 치안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

폭되고 있으며 남아공 진출기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기사화 되고 있음. 

ㅇ 미국도 지난 4월 20일 국무부 성명을 통해 제노포비아 폭력사태를 비판하고 나

섰으며,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켄메어 리소시즈 등 일부 외국계 기업들

도 현지법인 철수를 검토

-남아공의 외국인 혐오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단기적으로 과거 2008년에 유사사태로 

흔들렸던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,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유입이 둔화될 가능성

이 있으므로 남아공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


